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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단체들이 모여 선교전략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전략 가운

데 미전도 종족 입양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진지하게 미전도 종족 입양에 대하

여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교사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말하기를 “선교지에

서 전도를 해야지 무슨 사람을 입양을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

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력회의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말이 “또 하나의 미전도 종족이 

선교사다”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80년도에 선교지로 나갔으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8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

고 90년도에 나갔다면 20년이 지났어도 9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선교사가 낙후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자기계발(self development)을 못하고 있

기에 선교사의 수준이 선교사로 출발 할 때의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현지 선교 환경과 선교 전략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데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변하지 않고 파송 받을 때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세월

이 지남에 따라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은 상승해 가는 반면, 지식과 정보는 정지 상태거나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계속교육이 필요함을 깨달은 몇몇 파송단체들은 선교사들에게 단기 

코스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선교사 계속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 코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이 발달하여 학교에 가지 않고도 선교현장에서 온라인으

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선교사 계속교육을 위하

여 온라인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계속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수업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비가 많이 줄어 스스로 학비를 내어 교육받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선

교사들에게 장학혜택을 제공한다면 교육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월드미션대학교에 선교사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교육

을 받아 능력 있게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위한 장학금후원을 

통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